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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학, 첨단산업 훈련 기회 대폭 늘린다
- 하이테크과정 91개 직종 2,030명 → 내년 111개 직종 2,430명

- 클라우드컴퓨팅과, 반도체응용설계과, 물류자동화시스템과 등 신설

  #. 박재원(30·남) 씨는 전문대 자동차개발과를 졸업한 뒤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이직을 반복하며 쉽게 자리 잡지 못했다. 박 씨는 실무를 

더 집중적으로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 스마트자동차과 

하이테크과정에 입학했다. 그는 10개월간 기술 역량을 키우는 과정에서 실습 

프로젝트 작품을 지도교수와 함께 다듬어 특허 출원했고, 지난해 11월 ‘자동차 

진단 시뮬레이션 장치’ 특허에 공동발명자로 이름을 올렸다. 취업에도 성공해 

현재 친환경 자동차 부품 업체인 코리아에프티㈜ 연구개발팀에서 설계 직무를 

맡아 일하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 이하 ‘폴리텍대학’)이 박 씨와 같은 청년층의 

미래 유망 분야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첨단산업 분야 훈련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폴리텍대학은 ‘하이테크과정’을 올해 91개 직종 2,030명에서 

내년 111개 직종 2,430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인원수 545명 775명 960명 1,095명 1,230명 1,530명 2,030명 2,430명
직종수 20개 31개 39개 45개 51개 66개 91개 111개

<하이테크과정 연도별 훈련 인원 및 직종 수>

  하이테크과정은 청년 구직자를 신산업·신기술 분야 고급 기술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고수준 직업훈련과정으로 2018년 처음 도입됐다. 현장 경험이 

많은 교수진이 기업에서 실제 사용하는 장비를 활용해 10개월 또는 1년간 

단기 집중훈련을 하는 만큼, 현장성 높은 훈련이 취업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의 최근 3년 평균 취업률은 79.1%에 달한다.



  하이테크과정 확대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앞두고 올해 반도체, 

바이오, 자동화, 정보기술(IT) 등 다양한 계열에서 학과 신설 작업이 진행 

중이다.

  서울정수캠퍼스 클라우드컴퓨팅과는 산업 전반의 디지털화에 따라 지속 

성장 중인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관리, 보안 업무 전반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아산캠퍼스 반도체응용설계과는 초고주파 반도체 모듈 설계 인력을 양성

하는 학과로 천안·아산 지역 반도체 산업 인력 공급을 목표로 개설된다.

  창원캠퍼스 물류자동화시스템과는 첨단기술 기반 물류자동화시스템 설계·

검증·제어·유지보수가 가능한 실무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학과로, 지난해 10월 

쿠팡풀필먼트서비스(유)와 인력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해 산업현장 맞춤형 

물류 전문인력 양성 선도 모델로 기대를 모은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44만명으로 7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쉬었음 기간이 길어질수록 

구직을 단념하거나 취업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어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라면서 “미래 경제의 주역인 청년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이들이 선호하고 눈높이에 맞는 유망 분야 직업훈련 규모를 지속 확대해 

청년 누구에게나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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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 스마트자동차과 하이테크과정 훈련생들이 지도교수로부터 

스마트 시스템 제어 실무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 스마트자동차과 하이테크과정 훈련생들이 엔진 분해 조립 

실습을 하고 있다.


